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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 중 첫번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 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강의실 분위기는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을 상당히 좌우합니다. 강의를 마지못해 듣는 학생도 

다른 학생들의 모습에서 고조된 기대감, 짜릿한 긴장감, 적극적인 행동력을 엿볼때 계속해

서 혼자 시큰둥하게 앉아 있지 못하게 됩니다. 남이 하지 않으면 자기도 하지 않고 남이 하

면 우루루 따라하는 군중심리가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를 잡는데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강의 첫시간입니다. 첫날 강의시간에 학생

들을 둘러 보십시오. 학생들은 서로 곁눈질하기 바쁩니다. 이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서로 눈치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몇분 안되어 

결정이 나버립니다. "다른 수업(교수)과 별 다를 것이 없다."와 "이 수업(교수)은 뭔가 다르

다."로 나눠 질 것입니다. 주의력은 "뭔가 다르다"라고 인식되는 대상한테 집중되게 되어 있

습니다. 결론은 졸거나 신문을 보거나 잡담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의 첫날부

터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강의실의 학습 분위기를 첫날부터 잡아야 합니다. 한번 흐려진 

분위기를 훗날 잡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의 첫날에 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중에 그 강의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나

열하기>가 있습니다. 모두들 이미 알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규칙이라도 다시 하나 하나 짚

고 넘어 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규칙 몇가지만 언급하십시오. 제가 즐겨 쓰는 규칙은 단 

둘입니다.

 

(ㄱ) 자신을 해치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ㄴ) 남을 해치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물론 위 규칙에 위반되는 예로서 졸기, 신문보기, 잡담하기 등을 반드시 지적합니다. (규칙

에 어긋나는 행동의 규정은 각 교수님의 구호에 맞도록 정해도 좋겠으나 많으면 많을수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저는 종강되기 전에 책가방 챙기기, 사전 통고/허락없이 수업 

빼먹기, 늦게 강의실 들어오기 정도 신경씁니다.) 그리고 첫 주에 규칙을 어긴 행동이 나올

때 그냥 흘려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을 지적하고 기본 규칙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



러나 "학생"을 꾸짖지는 마십시오. 행동은 하나의 사건이지 어느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일주만 지나가면 강의실의 기본 환경은 정착될 것입니다.

 

<<고난도 기술>> 

위에 개재된 방법은 요구 사항을 직접 전달하여 강의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 간접적으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이 많은데 차츰 다루겠습니다.

 

<<잔소리 코너>> 

아무리 학생들이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강의실의 규칙을 잘 지키더라도 주의력이 산만해지

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주의력을 강의에 집중

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의력이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감각기관의 안테나를 활

짝 열어 놓는것인데 소음이 곁따라 들어옴으로써 정보 취재 기구 (정신)를 혹사시키기 때문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수법 기술을 달달 외운 교수도 학생들의 주의력을 끌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두손 바짝 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정받은 강의실이나 강의 시간을 쉽게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자신의 강의가 효과가 없어도 

괜찮다는 뜻이며, 그것은 학생들과의 만남이 무의미해도 좋다는 뜻으로 연결됩니다. 더어나

가 자신의 노력과 시간에 가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비

하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실에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방음장치를 하도

록 권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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